
대상지 현황 및 분석

모과쉼터 입구 서예 협회 색소폰 동아리 카페 보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방 카페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910-1940년대

단독주택

조적구조

1950-1980년대

2층이하
3층

공영주차장

개복동의 기억 새로운 공간의 탄생

대상지는 군산시 개복동 9-28 모과쉼터와 주변 건물들로,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특히 조적조 건물들이 좁은 간격으로 밀집해 있어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현재는 상당
수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접근 도로는 1~2차선의 좁은 폭과 일방통행 구간, 주 정차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이를 활용하고, 유입 경로
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대지위치 : 전북 군산시 개복동 9-28 외 필지
대지면적 : 약 3,200 ㎡

현재 우리 사회는 빈집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쇠퇴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
침체까지 초래한다. 특히 군산은 전라북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로, 그 심각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개복동은 과거 극장 거
리로 번성했으나, 신흥 상권의 형성과 여가 문화의 변화로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침체를 겪었다. 모과쉼터가 조성되어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주변에 여전히 많은 빈집이 남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과쉼터 주변의 빈집을 단순히
재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복동의 과거 기억을 되살리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공연문화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한다.

Re:born : 숨겨진 마당

빈집

모과쉼터는 좁은 골목을 지나 들어서면 모과나무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숨겨진 중심 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단순한 쉼터가 아닌
마당이자 중심축으로 삼아,  방문객이 모과쉼터를 거쳐 각 동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동 과정에서 건물들은 보존, 철거, 증축, 
리노베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건축의 생애주기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방문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도시적 풍경과 시간의 층위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매스프로세스

기존에 밀집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내벽 일부를 보존한 채
외벽을 곡면 입면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공연장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스 프로세스를 계획

기존 일신장(과거 여관)의 매스를 보존하고 인접한 매스를 통합해
하나의 매스로 구성하며 창작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매스 프로세스를 계획

공연장

창작동

주거동

일신장

배치도

모과쉼터 확장을 위해 기존의 한 동을 덜어내고, 다섯 개의 매스를 하나로 잇는
새로운 매스를 삽입해 공간적 균형을 형성하는 매스 프로세스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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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 248석영화상영 316석 콘서트 238석연극 강연 264석 콘서트 288석

블랙박스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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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동

15

개복 Re:Born
Ai를 활용한 건축 설계의 새로운 방향성 탐구

주거동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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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동 _ 아트리움

창작가와 시민이 자연스럽게 마주하며 소통하는 열린 장이자, 
각 창작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심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다양한 예술의 흐름이 교차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며, 
작품이 태어나고 공유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한다.

주거동 _ 공용거실

예술가와 방문자가 함께 일상과 문화를 나누는 생활의 중심이자, 
머무름과 교류가 공존하는 거점 공간이다. 

이곳은 창작가의 레지던스로 기능하면서도 외부인에게 열려 있어, 
휴식과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감을 주고받는 장을 마련한다.

공연장 _ 라운지

공연 전후의 기다림과 교류가 이어지는 열린 문화적 휴식 공간이다. 
모과쉼터로 크게 열린 이 공용공간은 단순한 대기 장소를 넘어, 
관객과 예술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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